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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오카야마에서 바나나 재배?】 

 

 

안녕하세요,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. 

 

지난번 오카야마시 미나미 구에 있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Ｄ＆Ｔ팜이라는 

농장을 견학했습니다. 이 회사는 키타 구 아시모리 지역에 있는 구 

오카야마시립 후쿠타니 초등학교와 유치원 터를 활용하는 사업의 우선 

교섭권자로 선정되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 

 

농장에서는 울창한 숲을 이룬 오카야마산 바나나 외에도 파인애플, 파파야, 

원두커피 등 200 종류이상의 농작물이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있었습니다. 

또한,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시식해봤는데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참 달았고 

껍질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잘 익은 파인애플은 심까지 먹을 수 있고 

단맛이 농축되어 있었습니다. 

 

이 회사는 일본의 농업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념으로 농업 바이오 

벤쳐를 독자적인 기술로 바나나 등 열대지역에서만 재배되는 농작물을 

오카야마에서 재배해 현 내외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

이 기술은 씨를 마이너스 60 도의 극한 환경하에 두고 추위를 견디는 

유전자를 발현시켜 작물의 내한성을 높임으로 성장을 크게 앞당겨 

수확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

 

이 회사는 새로운 도전으로 극한의 땅 시베리아에서 곡물 재배를 

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.  이것이 성공하면 식량난 시대의 도래가 

우려되는 가운데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산이 되리란 생각에 



가슴이 설렙니다. 

 

한편, 오카야마시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

분들을 지원하는「오카야마 ・ 스타트 업 지원거점」을 올 여름에 

설치합니다. 

본 거점은 ＪＲ오카야마역 앞에 있는 상업 시설의 이콧토 니콧토안에 

있는 츠타야 북 스토어의 한 부분에 설치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

부담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스타트 업에 필요한 조언을 

해줄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예정입니다. 

 

2015 년 오카야마시의 개업 률은 ５.５２％로서 정령지정도시의 평균을 

밑돌고 있습니다. 앞으로 농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례 없는 

발상이나 전통적인 스타일을 크게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

오카야마에서 차례차례로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

 


